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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들의 월경력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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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enstrual history and psychological variables in middle

school girls. The study included 165 students. Self image, optimism and self-efficacy are measured structured

questionnaires each.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test, ANOVA and Scheffe's test. The proportion of the

students with bleeding period less than 7 days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high self image(p=.002). The self image

was higher in the group who take analgesics occasionally than the group who take daily(p=.009) and in the group with

irregular menstruation(p=.024). Emotional tone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irregular menstruation(p=.008), and

psychopathology was higher in the group who take analgesics occasionally(p=.008). Family relationship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bleeding period less than 7 days(p=.004), in the group who take analgesics occasionally(p=.007) and

in the group with irregular menstruation(p=.015). Mastery and coping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bleeding period less

than 7 days(p=.026). Adaptation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irregular menstruation(p=.034). Also optimism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bleeding period less than 7 days(p=.005), in the group who experienced menorrhalgia a few years

after menarche(p=.014) and the group with irregular menstruation(p=.027). Self-efficacy was higher in the group of

polymenorrhea(p=.029). Because menstruation is related with psychiatric factors, it is necessary to ask menstruation

history and psychiatric status. This study can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the questionnaire for the oriental medical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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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의학에서는 月經을 단순한 여성 성주기의 표현이라는 의미

가 아닌 여성 생식기와 전신 신체기능의 정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1,2),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氣機가 울체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러한 것이 月

經으로 반영된다고 본다3,4).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 『臨証指南醫

案·調經』에서는 “女子는 肝으로 先天을 삼으며 陰의 성질로써

응결되어 쉽게 울체되니 울체된 즉 氣와 血도 울체된다.”
5)
라고,

『女科經綸·月經門』에서는 “부인은 남편을 따르게 되어 모든

일에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으므로 늘 우울하고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고, 울체된 氣가 많다.6)”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치

법에 있어서도 “부인의 여러 질병을 치료할 때는 아울러 근심과

걱정도 덜어주고 그 마음을 너그럽게 갖도록 한다. 그러면 질병

이 낫지 않는 경우가 없다.”6)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婦人大

全良方·室女經閉成勞方論』에서는 “대개 憂愁思慮하면 心을 傷

하게 되고, 心을 傷하게 되면 血이 逆竭하게 되고 血이 逆竭하게

되면 神色이 먼저 흩어지게 되면서 월경이 먼저 閉하게 된다.”7)

라고 하였고, 『女科經綸·月經門』에서는 “분노가 지나치면 기가

역행하고 혈도 역행하게 된다. 기혈이 장부나 경락에서 맺히거나

역행하면 또한 월경이 이로 인하여 고르지 못하게 된다.”6)로 기

술하고 있어, 여성생식기관이 내분비적 측면에서 여성의 감정적

또는 정서적 갈등 등에 의한 생리적 변조에 매우 쉽게 반응한다

고 인식하였다. 이에 內傷七情을 부인과질환의 주요 병인으로 파

악하고 月經失調, 無月經, 月經痛, 經行頭痛, 經行乳脹, 經行情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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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常 등을 七情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흔한 증상으로 기술하고 있다4).

본 연구는 여성에 있어 月經이 인체의 중요한 건강지표이며,

月經이 심리적인 영향에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의 월경

상태와 심리적인 측면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로 진

행하였다. 이를 위해 1개 중학교 학생들 중 初經을 시작한 여중

생을 대상으로 월경력과 심리적인 요인들을 설문조사하여 월경

력과 심리적인 특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았다.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청소년기는 월경장애가

잘 유발되는 시기이며 차후 성인이 된 후 생식생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1)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판단하였기 때

문이다.

月經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로는 주로 월

경태도를 변수로 한 연구8-10), 월경곤란증11) 및 월경통12)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월경전기 증상과 심리적인 특성을 본 연구로

는 걱정, 스트레스 및 우울에 대한 연구
13)
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

서처럼 학생들의 자아상, 낙관성 및 자기효능감 등에 대한 긍정

심리를 본 연구는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 긍정심리를 위주로 본

이유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월경시기 동안에 부정심리가 높아

긍정적인 월경태도가 중요시 된다는 연구결과에8)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본 연구는 심리적인 요인과 월경이상에

대한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초경을 시작한 여중생들을 대상으

로 기존의 월경에 관한 한의학적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14)을

통해 월경에 대한 상태를 조사하였고, 자아상, 낙관성 및 자기효

능감 등의 심리적인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설문을 통해 월경

력과 심리적인 특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차후에

한의학에서 월경이상의 주요한 병인으로 七情傷과 같은 심리적

인 병인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 위함이었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G광역시 소재 1개 중학교 학생들 중 초경을

경험한 여학생을 1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기

질적 질환이 없는 자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구두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학년별로 1학년 34명(20.6%), 2

학년 45명(27.3%), 3학년 86명(52.1%)이었다.

2.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12월에 시행하였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담당교사와 학생들의 허락을 받아 시행하였다. 연구원이 직

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그 자리에서 대상자가 직접 답

변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3. 용어의 정의

1) 자아상

자아상이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걸친 개인의 경험과 스스로에

대한 생각 등이 어우러진 총체로 자기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

는 것을 의미한다.15)

2) 낙관성

단일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낙관성은 성향적 낙관성이라고

하며,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

지 않을 것이라는 보편적인 기대감을 의미한다.
16)

3) 자기효능감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

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적, 구체적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한다.
17)

4. 연구도구

1) 월경력

월경력에 대한 설문은 한방부인과 설문지14)를 통한 통경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초경연령, 월경출혈량, 출혈기간, 생리

통시기, 생리통 통증정도, 월경주기, 월경이 주기를 벗어나는 경

우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 자아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Peterson 등18)이 제작한 자아상(Self-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ce: SIQYA) 척도를 수정보완한 김의 설문19)인

총 88문항 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8개 하위요인(정서

상태, 충동통제, 정신병리, 가족관계, 친구관계, 대처능력, 신체

상, 적응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에서

긍정적인 발달을 의미한다(Table 1).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3이었다. 하위요인인 정서상태 Cronbach’ α는

.83, 충동통제 Cronbach’ α는 .53, 정신병리 Cronbach’ α는 .74,

가족관계 Cronbach’ α는 .85, 친구관계 Cronbach’ α는 .86, 대처

능력 Cronbach’ α는 .75, 신체상 Cronbach’ α는 .67, 적응력

Cronbach’ α는 .73이었다.

Table 1. The sub-factors of self-image

하위요인 내 용

정서상태 우울한 기분을 측정

충동통제
분노나 다른 충동적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얼마나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

정신병리 괴상한 사고, 혼동감, 과대망상, 환각을 측정

가족관계 가족관계의 질에 관한 청소년의 지각을 평가

친구관계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에 관한 태도와 만족, 친구사귀는

능력과 같은 사회적 만족도와 유능감을 측정

대처능력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현재 또는 예견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유능감을 평가

신체상 자신의 신체와 신체발달 상태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

적응력
자신의 능력에 대해 또는 주변상황의 조절 능력에 대한

우월감을 측정

3) 낙관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Scheier 등
20)
가 제작한 삶의 지

향성 검사(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래에 대한 일반화된 긍정적 기대로서의 낙관성을

측정하고, 6개의 낙관성 측정 문항과 실험 참여자들이 낙관성 측

정을 위한 질문지임을 인식하지 못하게끔 하는 4개의 허위문항

(문항 2, 5, 6, 8; 예: 나는 쉽게 긴장을 풀 수 있다)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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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낙관성 측정 6문항은 3개의 긍정적 진술문항 (문항 1, 4,

10; 예: 불안한 상황에서도, 나는 보통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고 기대한다)과 3개의 부정적 진술문항(문항 3, 7, 9; 예: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을 때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으로 구성되

어 있다. 총 10개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허위문항은 제외

하고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적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조21)가 중학생을 대상으

로 시행한 적이 있으며 이 도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7

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65였다.

4) 자기효능감

Sherer 등
22)
이 자기효능감 척도(The self-efficacy scale)를 제

작한 것을 홍23)이 번안 후 신뢰도 계수와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김24)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에 사용한바 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가 .84였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

적 자기효능감 17문항 5점 척도를 자기효능감 척도로 사용하였

으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8이었다.

5. 자료 분석

자료는 SAS Window용(Ver 9.2)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변인은 평균과 표준

편차 및 빈도와 백분율로 파악하였다. 월경력에 따른 심리적 변

인인 자아상, 낙관성 및 자기효능감은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들의 심리적 변인

대상자들의 심리적 변인 중 자아상의 평균 점수는 4.0±0.5

점, 하부항목별로 정서상태( emotional tone)는 4.1±0.8점, 충동통

제(impulse control)는 3.5±0.7점, 정신병리( psychopathology)는

3.9±0.7점, 가족관계(family relationship)는 4.5±0.7점, 친구관계

(peer relationship)는 4.3±0.9점, 대처능력(mastery and coping)

은 4.1±0.7점, 신체상(body image)은 3.6±0.7점, 적응력

(adaptation)은 3.8±0.7점, 낙관성(optimism)은 3.5±0.6점, 자기효

능감(self efficacy)은 3.3±0.5점이었다(Table 2).

2. 대상자들의 월경력

정상적인 월경량은 보통의 월경량으로 하루에 보통 패드

4-8개 사용하는 경우이며, 비정상적인 월경량은 하루에 보통 패

드 4개 이하를 사용하는 과소출혈량의 경우와 하루에 보통 패드

8개 이상을 사용하는 과대출혈량이라 하여 세 군으로 구분하였

다25). 대상자들의 월경력을 보면, 평균 초경연령은 13.3±0.9세였

으며, 월경출혈량은 과소출혈량은 13명(7.9%), 보통 월경량은 88

명(53.3%), 과대출혈량은 64명(38.8%)이었다.

출혈기간은 7일 이하의 정상인 경우가 137명(83.0%), 8일을

넘는 비정상인 경우가 28명(17.0%)이었고, 생리통 시기가 초경부

터 계속 있었던 경우는 63명(38.2%), 초경이 있고나서 몇 년 후부

터 있었던 경우는 102명(61.8%)이었으며, 통증정도는 진통제를 먹

을 정도가 아니어서 진통제를 안먹는 경우는 82명(49.7%), 통증으

로 인해 간혹 진통제를 먹는 경우는 47명(28.5%), 통증이 심해 진

통제를 매번 먹는 경우는 36명(21.8%)이었다. 월경주기가 정상인

경우는 76명(46.1%), 비정상인 경우는 89명(53.9%)이었다(Table 3).

Table 2. The psychological variables of subjects (N=165)

변수 Mean±SD

자아상 4.0±0.5

정서상태 4.1±0.8

충동통제 3.5±0.7

정신병리 3.9±0.7

가족관계 4.5±0.7

친구관계 4.3±0.9

대처능력 4.1±0.7

신체상 3.6±0.7

적응력 3.8±0.7

낙관성 3.5±0.6

자기효능감 3.3±0.5

Table 3. The menstrual history of subjects (N=165)

Variable Mean±SD or n(%)

초경연령 13.3±0.9

월경출혈량
과소출혈량
보통

과대출혈량

13(7.9)
88(53.3)
64(38.8)

출혈기간
정상
비정상

137(83.0)
28(17.0)

생리통 시기
초경부터
초경이후

63(38.2)
102(61.8)

생리통 통증정도
진통제 안먹음
진통제 간혹먹음
진통제 매번먹음

82(49.7)
47(28.5)
36(21.8)

월경주기
정상
비정상

76(46.1)
89(53.9)

4. 월경출혈량에 따른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월경출혈량에 따른 심리적 변인을 볼 때, 전체 자아상은 과

소출혈량은 4.1±0.6점, 보통출혈량은 4.0±0.5점, 과대출혈량은

4.0±0.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위요인으로 보면, 정서상

태는 과소출혈량은 4.2±1.0점, 보통출혈량은 4.1±0.8점, 과대출혈

량은 4.1±0.7점, 충동통제는 과소출혈량은 3.5±0.6점, 보통출혈량

은 3.5±0.7점, 과대출혈량은 3.5±0.6점, 정신병리는 과소출혈량은

4.1±0.8점, 보통출혈량은 3.9±0.7점, 과대출혈량은 3.9±0.6점, 가족

관계는 과소출혈량은 4.5±0.7점, 보통출혈량은 4.5±0.7점, 과대출

혈량은 4.5±0.8점, 친구관계는 과소출혈량은 4.6±1.0점, 보통출혈

량은 4.3±0.9점, 과대출혈량은 4.2±0.9점, 대처능력은 과소출혈량

은 4.3±0.8점, 보통출혈량은 4.0±0.7점, 과대출혈량은 4.2±0.7점,

신체상은 과소출혈량은 3.6±0.7점, 보통출혈량은 3.6±0.7점, 과대

출혈량은 3.6±0.7점, 적응력은 과소출혈량은 4.1±0.8점, 보통출혈

량은 3.8±0.7점, 과대출혈량은 3.9±0.6점으로 하위요인들의 유의

한 차이는 없었으나, 충동통제와 신체상은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

해 점수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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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성은 과소출혈량은 3.5±0.6점, 보통출혈량은 3.4±0.6점,

과대출혈량은 3.5±0.6점으로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기효능감은 과소출혈량은 3.0±0.9점, 보통출혈량은 3.2±0.5

점, 과대출혈량은 3.4±0.5점으로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29). 그러나, 사후검정 결과 과소출혈량군이 다른 군에 비해

점수가 낮았으나 뚜렷한 점수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Table 4).

5. 출혈기간에 따른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출혈기간에 따른 심리적 변인을 보면, 전체 자아상은 출혈기

간이 정상인 군이 4.1±0.5점으로 출혈기간이 비정상인 군 3.8±0.3

점보다 높았다(p=.002). 하위요인으로 보면, 정서상태는 출혈기

간이 정상인 군이 4.2±0.8점으로 출혈기간이 비정상인 군 3.9±0.6

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충동통제

도 정상인 군이 3.5±0.7점보다 비정상인 군이 3.4±0.7점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차이가 없었다. 정신병리는 정상인 군이

3.9±0.7점, 비정상인 군이 3.9±0.6점으로 차이가 없었고, 가족관계

는 정상인 군이 4.6±0.7점으로 비정상인 군보다 4.0±0.9점으로 높

았다(p=.004). 친구관계는 정상인 군이 4.3±0.9점으로 비정상인

군 4.2±0.6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차이가 없었고, 대처능

력은 정상인 군이 4.1±0.7점으로 비정상인 군 3.9±0.5점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차이가 없었다. 신체상은 정상인 군이 3.6±0.7

점으로 비정상인 군 3.5±0.6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차이가

없었고, 적응력도 정상인 군이 3.9±0.7점으로 비정상인 군

3.7±0.7점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차이가 없었다.

낙관성은 출혈기간이 정상인 군이 3.5±0.5점으로 출혈기간

이 비정상인 군 3.2±0.6점보다 점수가 높았다(p=.005). 반면, 자기

효능감은 정상인 군이 3.3±0.6점으로 비정상인 군 3.2±0.4점보다 높

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6. 생리통시기에 따른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생리통시기에 따른 심리적 변인을 보면, 전체 자아상은 생리

통이 초경부터 있었던 군은 4.0±0.4점으로 생리통이 초경이후 몇

년 후부터 있었던 군 4.1±0.5점보다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

나 차이가 없었고, 하위요인으로 보면, 정서상태는 초경부터 있

었던 군은 4.1±0.7점, 초경 이후 있었던 군은 4.1±0.8점으로 차이

가 없었으며, 충동통제는 초경부터 있었던 군은 3.4±0.7점, 초경

이후 있었던 군은 3.6±0.6점, 정신병리는 초경부터 있었던 군은

3.9±0.7점, 초경 이후 있었던 군은 4.0±0.7점, 가족관계는 초경부

터 있었던 군은 4.4±0.7점, 초경 이후 있었던 군은 4.5±0.7점으로

초경부터 생리통이 있었던 군이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친구관계는 초경부터 있었던 군은

4.4±0.8점으로 초경 이후 있었던 군 4.3±1.0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차이가 없었고, 대처능력은 초경부터 있었던 군은

4.1±0.6점, 초경 이후부터 있었던 군 4.1±0.7점, 신체상은 초경부

터 있었던 군은 3.6±0.6점, 초경 이후부터 있었던 군은 3.6±0.7점

으로 차이가 없었다. 적응력은 초경부터 있었던 군은 3.8±0.6점

으로 초경 이후부터 있었던 군은 3.9±0.7점보다 점수가 낮은 경

향을 보였으나 차이가 없었다.

낙관성은 생리통이 초경부터 있었던 군은 3.3±0.6점으로 생

리통이 초경이후 몇 년 후부터 있었던 군 3.5±0.5점보다 점수가

낮았으며(p=.014), 자기효능감은 초경부터 있었던 군은 3.3±0.5

점, 초경 이후부터 있었던 군 3.3±0.5점으로 차이가 없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6).

Table 4. The psychological variables according to menstrual flow

(N=165)

변수
과소출혈량
Mean±SD

보통출혈량
Mean±SD

과대출혈량
Mean±SD

F p

자아상 4.1±0.6 4.0±0.5 4.0±0.5 0.43 .648

정서상태 4.2±1.0 4.1±0.8 4.1±0.7 0.03 .968

충동통제 3.5±0.6 3.5±0.7 3.5±0.6 0.03 .975

정신병리 4.1±0.8 3.9±0.7 3.9±0.6 0.61 .545

가족관계 4.5±0.7 4.5±0.7 4.5±0.8 0.17 .840

친구관계 4.6±1.0 4.3±0.9 4.2±0.9 0.85 .428

대처능력 4.3±0.8 4.0±0.7 4.2±0.7 2.83 .062

신체상 3.6±0.7 3.6±0.7 3.6±0.7 0.05 .950

적응력 4.1±0.8 3.8±0.7 3.9±0.6 1.66 .193

낙관성 3.5±0.6 3.4±0.6 3.5±0.6 0.42 .655

자기효능감 3.0±0.9 3.2±0.5 3.4±0.5 3.61 .029

Table 5. The psychological variables according to menstrual period

(N=165)

변수
정상

Mean±SD
비정상
Mean±SD

t p

자아상 4.1±0.5 3.8±0.3 3.26 .002

정서상태 4.2±0.8 3.9±0.6 1.40 .165

충동통제 3.5±0.7 3.4±0.7 0.62 .536

정신병리 3.9±0.7 3.9±0.6 0.54 .593

가족관계 4.6±0.7 4.0±0.9 3.09 .004

친구관계 4.3±0.9 4.2±0.6 1.29 .203

대처능력 4.1±0.7 3.9±0.5 2.29 .026

신체상 3.6±0.7 3.5±0.6 1.17 .244

적응력 3.9±0.7 3.7±0.7 1.53 .128

낙관성 3.5±0.5 3.2±0.6 2.82 .005

자기효능감 3.3±0.6 3.2±0.4 1.38 .168

Table 6. The psychological variables according to menstrual pain

period (N=165)

변수
초경부터
Mean±SD

초경이후
Mean±SD

t p

자아상 4.0±0.4 4.1±0.5 -0.68 .497

정서상태 4.1±0.7 4.1±0.8 -0.36 .718

충동통제 3.4±0.7 3.6±0.6 -1.68 .096

정신병리 3.9±0.7 4.0±0.7 -0.51 .609

가족관계 4.4±0.7 4.5±0.7 -1.21 .227

친구관계 4.4±0.8 4.3±1.0 1.07 .287

대처능력 4.1±0.6 4.1±0.7 -0.15 .884

신체상 3.6±0.6 3.6±0.7 -0.30 .765

적응력 3.8±0.6 3.9±0.7 -0.84 .400

낙관성 3.3±0.6 3.5±0.5 -2.47 .014

자기효능감 3.3±0.5 3.3±0.5 -0.85 .395

7. 생리통의 통증정도에 따른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생리통 통증정도에 따라 진통제 복용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

은 월경곤란 증상에 대하여 고등학생의 70%가 약물을 복용한 적

이 있다는 연구결과26)와 통증정도를 반영하는 척도로 약물투여

를 생리통의 중증도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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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의 통증정도에 따른 심리적 변인을 보면, 전체 자아상

은 진통제를 안 먹는 군 4.0±0.5점,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

4.2±0.5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3.8±0.5점으로 세 군간에는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며(p=.009), 사후검정 결과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이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보다 전체 자아상의 점수가 높았다.

하위요인으로 보면, 정서상태는 진통제를 안 먹는 군

4.1±0.7점,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 4.3±0.8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3.9±0.8점으로 세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충동통

제는 진통제를 안 먹는 군 3.5±0.7점,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

3.5±0.7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3.4±0.6점으로 세 군간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신병리는 진통제를 안 먹는 군 4.0±0.7점,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 4.1±0.6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3.6±0.7

점으로 세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8), 사후검정

결과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이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보다 정신

병리의 점수가 높았다.

가족관계는 진통제를 안 먹는 군 4.5±0.7점,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 4.7±0.7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4.2±0.7점으로 세 군간

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7), 사후검정 결과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이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보다 가족관계의 점수가

높았다. 친구관계는 진통제를 안 먹는 군 4.3±1.0점, 진통제를 간

혹 먹는 군 4.5±0.8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4.2±0.9점으로 세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대처능력은 진통제를 안 먹는

군 4.2±0.6점,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 4.1±0.8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3.9±0.6점으로 세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신체상은 진통제를 안 먹는 군 3.6±0.6점, 진통제를 간혹 먹

는 군 3.7±0.7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3.5±0.7점으로 세 군간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적응력은 진통제를 안 먹는 군

3.9±0.7점,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 3.9±0.6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3.7±0.7점으로 세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낙관성은 진통제를 안 먹는 군 3.5±0.6점, 진통제를 간혹 먹

는 군 3.4±0.6점, 진통제를 매번 먹는 군 3.3±0.4점으로 세 군간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자기효능감 또한 진통제를 안 먹는

군 3.3±0.6점, 진통제를 간혹 먹는 군 3.4±0.6점, 진통제를 매번 먹

는 군 3.3±0.4점으로 세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7).

Table 7. The psychological variables according to degree of

menstrual pain (N=165)

변수
진통제
안먹음a

Mean±SD

진통제
간혹먹음b

Mean±SD

진통제
매번먹음c

Mean±SD
F p Scheffe'

자아상 4.0±0.5 4.2±0.5 3.8±0.5 4.75 .009 b>c

정서상태 4.1±0.7 4.3±0.8 3.9±0.8 2.65 .074

충동통제 3.5±0.7 3.5±0.7 3.4±0.6 1.04 .356

정신병리 4.0±0.7 4.1±0.6 3.6±0.7 4.99 .008 b>c

가족관계 4.5±0.7 4.7±0.7 4.2±0.7 5.18 .007 b>c

친구관계 4.3±1.0 4.5±0.8 4.2±0.9 1.04 .355

대처능력 4.2±0.6 4.1±0.8 3.9±0.6 2.62 .076

신체상 3.6±0.6 3.7±0.7 3.5±0.7 0.83 .436

적응력 3.9±0.7 3.9±0.6 3.7±0.7 1.85 .160

낙관성 3.5±0.6 3.4±0.6 3.3±0.4 1.76 .175

자기효능감 3.3±0.6 3.4±0.6 3.3±0.4 0.69 .504

8. 월경주기에 따른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월경주기의 가장 보편적인 간격은 24-32일 사이로, 비정상적

인 조건하에서는 월경주기가 길거나 혹은 월경기간이 길어질 수

도 있는데, 일반적인 월경기간은 3-7일이라는 근거하여 월경주기

를 설정하였다27).

월경주기에 따른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보면, 전체 자아상

은 월경주기가 정상인 군이 3.9±0.5점으로 월경주기가 비정상인

군 4.1±0.5점보다 낮았다(p=.024). 하위요인을 보면, 정서상태는

월경주기가 정상인 군이 3.9±0.8점으로 월경주기가 비정상인 군

4.2±0.8점보다 낮았다(p=.008). 그러나, 충동통제는 정상인 군이

3.6±0.7점, 비정상인 군이 3.4±0.6점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정신병

리는 정상인 군이 3.9±0.7점, 비정상인 군이 4.0±0.7점으로 차이

가 없었다.

가족관계는 정상인 군이 4.3±0.7점으로 비정상인 군 4.6±0.7

점보다 낮았다(p=.015). 그러나, 친구관계는 정상인 군이 4.2±1.0

점, 비정상인 군이 4.4±0.9점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대처능력은

정상인 군이 4.1±0.7점, 비정상인 군이 4.1±0.7점으로 차이가 없

었다. 신체상은 28일 정상인 군이 3.5±0.7점, 비정상인 군이

3.7±0.6점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적응력은 정상인 군이 3.7±0.7점

으로 비정상인 군 3.9±0.6점보다 낮았다(p=.034).

낙관성은 정상인 군이 3.3±0.6점으로 비정상인 군 3.5±0.5점

보다 낮았으며(p=.027), 자기효능감은 정상인 군이 3.2±0.5점, 비

정상인 군 3.3±0.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8).

Table 8. The psychological variables according to menstrual cycle

(N=165)

변수
정상

Mean±SD
비정상
Mean±SD

t p

자아상 3.9±0.5 4.1±0.5 -2.28 .024

정서상태 3.9±0.8 4.2±0.8 -2.67 .008

충동통제 3.6±0.7 3.4±0.6 1.30 .195

정신병리 3.9±0.7 4.0±0.7 -1.23 .220

가족관계 4.3±0.7 4.6±0.7 -2.45 .015

친구관계 4.2±1.0 4.4±0.9 -0.73 .466

대처능력 4.1±0.7 4.1±0.7 -1.54 .125

신체상 3.5±0.7 3.7±0.6 -1.79 .076

적응력 3.7±0.7 3.9±0.6 -2.13 .034

낙관성 3.3±0.6 3.5±0.5 -2.35 .027

자기효능감 3.2±0.5 3.3±0.5 -1.53 .127

고 찰

본 연구는 여중생들의 월경력과 긍정심리지표인 자아상, 낙

관성 및 자기효능감과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이들 심리적인 요인

들과 월경상태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시행된 것이다. 연구대상

을 청소년으로 삼은 것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8)에서

중증의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전 불쾌장애의 유병률은 각각

23.2%와 6.6% 비율로 청소년들의 월경으로 인한 불편감 비율이

높으며, 월경에 대한 감정에 있어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인 감정

이 더 많고 월경증상에 대한 지식이 다른 지식에 비해 비교적 낮

다는 연구
9)
들을 볼 때 월경이 질병상태로 인한 문제점이 아니어

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며 청소년들의 올바르지 않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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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대한 생각들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월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체험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여학생들에서 긍정적인 월경태도 형성

과 월경불편감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8), 여고생들에서 월

경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았으며,

월경에 대한 대처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9), 여

성 정신질환자와 정상여성의 월경증상을 비교한 결과 환자군이

정상군보다 월경증상 정도가 심하였으며, 성격특성과의 비교에

서도 심기증, 우울증, 히스테리, 망상증, 정신분열증 등의 성향이

높은 경우에 월경증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난 비교 연구29), 들

이 있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월경전증후군(Premenstrual

symptom)에 대한 증상들을 위주로 하였으며, 월경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연구들은 아니었다. 또한 심리적인 영향과 월경에

대한 연구로는 여대생들에 있어 월경전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우울, 스트레스, 걱정 순이라고 보고한 연구13)가 있어

월경증상들이 대상자들의 심리적인 특성에도 영향을 미침을 확

인할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와 같은 긍정적 심리에 대한 연관

성은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심리부분을 요인으로 삼은

것은 월경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월경전증후군 뿐만 아니라

월경시기 동안에 여중생들에게선 부정심리가 높아 학생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월경태도와 올바른 성정체감 확립이 더욱 중요하

다는 보고에 따라8) 긍정적인 심리 지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 특히 여중생들에게 있어 월경이라고 하는 큰 생리

적 변화를 잘 적응하여 자신의 정서상태나 행동들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면 여중생들이 올바른 자아상을 정립하고 낙관성 같

은 긍정심리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연구변수들로 설

정하게 되었다.

월경력과의 연관성을 관찰한 심리적 특성들 중 자아상은 한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그로 인해 생긴

자아개념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자신의 성격발달이나 감정, 사

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30).

본 연구에서 자아상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걸친 개인의 경

험과 스스로에 대한 생각 등이 어우러진 총체로 자기자신을 어

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며15), 자아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

면, 자아상 점수가 높을수록 출혈기간이 정상으로 나타났으며,

생리통으로 진통제를 간혹 먹는 경우가 진통제를 매번 먹는 경

우보다 자아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월경주기가 비정상

인 군에서 자아상 점수가 높았다.

자아상의 세부적 하위요인 중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항목은 정서상태, 정신병리, 가족관계, 대처능력 및 적응력

이었으며,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는 정서상

태 지표는 월경주기가 길어서 비정상인 경우에서 좋았으며, 괴상

한 사고, 혼동감, 과대망상, 환각을 측정하는 정신병리 지표가 양

호할수록 진통제 복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질에

관한 청소년의 지각을 평가하는 가족관계 지표가 양호할수록 출

혈기간이 정상이고, 진통제 복용이 적었으며, 비정상적으로 월경

주기가 긴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현재 또는 예견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유능감을 평가하는

대처능력 지표가 양호할수록 출혈기간이 정상이었고, 자신의 능

력에 대해 또는 주변상황의 조절 능력에 대한 우월감을 측정하

는 적응력 지표는 비정상적으로 월경주기가 긴 경우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상황이나 결과들에 대해 긍정

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대29)로 본 연구에서 파악된 월경력

과의 연관성을 보면, 출혈기간이 정상이고, 초경이후 몇 년 후에

생리통이 시작된 경우나 비정상적으로 월경주기가 긴 경우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관성이 걱정, 우울 등의 부

정적인 심리상태의 반대로 판단한다면, 월경전기 변화를 설명하

는 데 있어 걱정, 스트레스, 우울과 모두 유의하고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13)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

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적, 구체적 자신감

의 강도로17), 본 연구에서 파악된 월경력과의 연관성을 보면 월경

출혈량에서 과대출혈량인 군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아상, 낙관성 및 자기효능감의 긍

정적 심리요인들과 월경력과는 출혈량, 출혈기간, 진통제의 복

용, 및 월경주기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출

혈량이 많고, 출혈기간이 정상이고, 진통제의 복용이 적고, 월경

주기가 긴 경우에 이들의 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한의학적인 관점과 연관지어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월경이상 중 과다월경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수행하였던 이

등31)은 과다월경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

해 과다월경의 증상은 월경과다가 주증상이나 이에 수반되는 다

른 증상들을 미루어 변증해야 되며 다른 부수적인 증상이 수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이러한 월경의 패턴과 심리적인 요인

간의 연관성을 살피기가 쉽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

였다. 이를 통해 보면 본 연구와 같이 월경에 대한 양태를 결정

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심리적인 측면만을 고려

하였다는 점에서는 이번 연구의 결과를 한의학적인 변증과 직접

적으로 연관짓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김 등32)이 월경이 빨라지는 월경전기증에 대해 한의학

서적 57종을 분석한 후 월경전기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鬱

熱이며, 이는 다시 肝經怒火, 肝經鬱火, 肝鬱火熱, 肝鬱, 등으로

분류하여 주로 肝脾鬱火로 인하여 월경전기증이 일어난다고 보

고하여 심리적인 요인과의 관련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김
33)

도 월경전 증후군을 한의학적으로 변증해 본 결과 간기울결형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이를 사상체질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보면

우울경향이 강한 소음인
34)
이 다른 체질에 비해 유의하게 간기울

결로 인한 월경전 증후군이 높았다고 하여 심리적인 요인과 월

경부조에 대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鬱熱과

肝氣鬱結 등을 월경양태와 연관짓는 것은 간기의 소설기능이 정

상적으로 발휘되어야만 氣血이 화평해지고 심정이 태평스럽게

되며, 만약 외계의 자극으로 대노하거나 과도하게 억울하거나 하

면 간의 소설기능은 지적으로 기기의 통창에 영향을 미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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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의 장혈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이로 말미암아 월경부조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홍 등35)의 주장과도 부합되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분노가 지나치면 기혈이 逆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월경이 不調하게 된다’는6) 한의학적 연관성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으로, 심리적인 변인들이 신체적인 월경 양태의 변

화에서 일정부분 유의성 있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기

초로 하여 한의학적 七情傷과 같은 심리적인 병인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결 론

여중생들의 월경력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

를 보면, 월경출혈량과 자기효능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출혈기간과 자아상, 낙관성, 자아상의 하위요인으로는 가족관계,

대처능력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리통시기와 낙관성이 유의

한 차이를 보였고, 생리통의 통증정도와 자아상, 자아상의 하위

요인으로는 정신병리, 가족관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월경주기와 자아상, 낙관성, 자아상의 하위요인으로는

정서상태, 가족관계, 적응력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에서 심리적인 변인들이 신체적인 월경 증상

에서 일정부분 유의성 있게 발현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한의학적인 七情傷과 같은 정서적인 요인들로 인

한 월경이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청소년기 여성의 월경과 심리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개인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건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교육 프로그램 수립 및 한방진료를 위한 프

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는 월경양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중학교 1, 2, 3학년생 중 월경이 시

작된 여중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수가 적어 모든 여

중생들에게 일반화하기는 제한점이 있었다. 향후 월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의학적 지표들을 동시에 조사하며, 월경이 시작

되지 않은 여중생들과 비교를 통해 월경력과 심리적인 변인들과

의 관련성 파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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